
신나이가이멘 - 실부터의 차별화 상품 전시 

 

신나이가이멘(新內外綿)은 내년(2004년) 춘하절 소재 전시회에서, 과거와 

같이 텍스타일(textile : 제직·편성 제품)중심이 아니라, 실에 초점을 맞추어 

전시하였다. 그러므로 실부터 정성을 다하여 차별화에 주력함으로써 형상변

화(形狀變化), 색상(色狀)변화, 혼상(混狀)변화를 짝맞춰 다채로운 상품군(商品

群)을 소개하였다. 

신상품개발은 신나이가이멘의 아이디어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

래선의 색다른 요망을 받아들여 공동개발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공장 안

에 상담실(商談室)을 만들어, 상담이 성사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

제도 만들었다. 또한 직물에서는 해외에서 생산된 “텐셀”의 각종 시직물도 

전시하였다. 

형상변화에서는 컴퓨터로 제어함으로써 재현성(再現性)이 좋은 기계슬럽

(slub) 등 각종 타입이 전시되었다. 혼상변화로서는 면이나 텐셀을 바탕으로 

한 실크혼(混), 마혼, 울혼 등을 갖추고 있으며, 이들 두 변화를 조화롭게 짜

맞추어 색다르고 특징있는 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. 

이색연사(異色撚絲 grandrelle yarn : 소위 모꾸이도)기술과 형상변화기술로 

짜맞춘 소재 “뉴반피볼”은 염색된 면을 믹스(mix)한 다채로운 색채에 실 굵

기의 변화에 의한 요철(凹凸)로 입체감을 만들어 깊이 있는 표현을 만들어 

냈다. 

텍스타일 소재에서는 중국에서 텐셀의 생산이 궤도에 오르고 있으며, 금년

(2003년) 춘하절 소재가 일부 상품화되었는데, 다음 시즌을 위하여 태나 품질

을 더욱 향상시켰다. 중국 영파(寧波)에 있는 협력공장을 활용하여, 방적, 직

포, 가공까지 처리하여 대부분은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, 일부는 중국 내



의 수요를 위하여 소재로 팔고 있다. 소재는 능직이나 포플린을 중심으로 마

혼, 폴리에스터혼, 스트레치·타입 등의 다채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. 


